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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작물의 생산성 확대와 화학 물질 및 비료 가격의 하락으로 정량을 초과한 비료 사용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생산체계가 급속히 

확대되는 지역에서는 합리적인 비료 사용량이 개발되지 않아 농가들은 높은 생산량 확보만을 위해 질소 비료를 다량으로 시

비하고 있다. 이로 토양 침식 및 지표수 오염 외에 질산염 질소에 의한 지하수 오염까지 심각한 환경 오염이 문제되고 있다. 한

국은 질소 과다 시비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작물의 수량은 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비방법을 활

발히 연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태

양광 발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다. 영농형 태양광은 과도한 강수, 강설의 일부를 막아주는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줄여준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비료양을 조절함으로써 농업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질소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은 노지와 영농형 

태양광 아래에서 재배되고 있는 콩의 잎과 토양을 각각 채취하여, 영농형 태양광 설치 여부에 따른 잎과 토양의 총 질소량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노지와 영농형 태양광 아래에서 채취한 콩의 잎과 토양을 건조 및 분쇄하여 검체로 사용한다. 분석용 정밀전자저울을 사용하

여 검체를 1g씩 정량하고 촉매제와 황산(15mL)를 넣어 켈달 분해장치로 420℃까지 가열해준다. 이후에 조단백 증류장치와 

pH미터를 통해 검체의 중화 및 적정 과정을 걸쳐 최종적으로 콩의 잎과 토양이 각각 함유하고 있는 질소량을 알아낸다.

[결과 및 고찰]

노지에서의 콩 잎 총 질소량은 42.8 g/kg,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는 45.9 g/kg 로 측정되었다. 시비 전, 토양의 총 질소량은 노

지에서 1,165 mg/kg, 영농형 태양광 하부(차광률 21%)에서는 1,139 mg/kg 측정되었다. 시비 후에는 노지와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 각각 393, 243mg/kg 증가하였다. 영농형 태양광 아래에서 콩잎의 질소량이 노지에서의 질소량보다 더 많다. 면적당 

질소 흡수량은 노지에서 155.8kg/ha, 영농형 태양광 아래에서 144.6kg/ha로 영농형 태양광에서 자란 콩의 질소 흡수량이 더 

적었다. 이는 그늘의 영향으로 생육이 저하되어 총 질소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아래에

서 질소 시비량이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 아래에서 자란 식물의 질소 흡수량이 노지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토양에서도 적은 것은 영농형 태양광 아래에서의 심각한 토양 침식이 의심된다. 따라서 영농형 태양광 아래에서의 

토양 침식 정량화를 위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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